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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은행권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신설 추진” 파이낸셜투데이

금융위원회, 은행권에 대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신설… 대손충당금 적립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체계 구축 등 제도적 근거 마련

매년말 대손충당금 적립모형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금감원에 제출하면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 및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 요구 가능

금리 상승기에도 인터넷은행 대출 8개월째 증가세 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 3사, 8월말 기준 여신 잔액 총 43조 991억원… 카카오뱅크 27조 1,991억원, 케이뱅크 9조 5,000억원, 토스뱅크 6조 4,000억원

여신 포트폴리오가 대부분 가계대출인 점 고려시 5대 시중은행의 8개월째 감소세 현상과 대조… 각자의 차별점을 내세우며 여신 성장세 유지중

8월 한달 가계대출 1조 줄고 예·적금 18조 몰려 한겨레

5대 은행, 8월 가계대출 잔액 696조 4,509억원으로 전월비 9,858억원 감소… 개인신용대출은 전월비 1조 2,117억원 감소, 주택 관련 대출이 6,219억원 증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 대출은 590조 6,780억원으로 전월비 3조 6,468억원 증가… 이중 개인사업자 대출은 1조 2,407억원 증가

2분기 은행 부실채권비율 0.41% '역대 최저' 파이낸셜뉴스

국내은행, 지난 6월말 기준 부실채권비율 0.41%로 1분기 말 대비 0.03%p 하락… 전년동월말 대비 0.12%p 감소

기업여신이 8조 6,000억원으로 전체 부실 채권 83.8% 차지… 가계 여신 1조 5,000억원, 신용카드 채권이 1,000억원 순… 2분기 중 선제적 충당금 확대 영향

드론보험 표준약관 만들어 시장 키운다 서울신문

국토교통부,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 위한 드론보험협의체 구성… 국토부, 손보협회 등 8개 관계기관 및 협회와 10개 보험사 참여

드론보험 계약 건수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평균 48.4% 성장… 전체 시장 규모 130억원으로 작지만 관련 법령 제개정 논의 후 개선 방안 마련할 방침

보험사 신용카드 결제 소폭 증가...라이나생명·캐롯손보 결제 비율 가장 높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올 상반기 생보사 18곳의 신용카드납 지수 5.2%로 전년동기대비 0.7%p 증가… 손보사 16곳 신용카드납 지수 30.2%로 전년동기대비 0.8%p 증가

생보사 중 신용카드납 비율 높은 곳은 라이나생명으로 34.7%... 대부분 보장성보험에서 발생… 손보사 중 가장 높은 곳은 캐롯손보 95.9%

채권금리 상승·글로벌 증시 하락에… 2분기 해외증권투자 잔액 '뚝' 머니S

올 2분기말 기준 한국 주요 기관투자자의 외화증권투자 잔액(시가 기준) 3,736억 2,000만달러로 전분기말대비 228억 3,000만달러 감소

자산운용사 해외펀드 설정액이 59억 6,000만달러 증가하는 등 순투자 증가했으나 글로벌 채권금리 상승, 주가 하락에 따른 평가 손실 등 영향 때문

저쿠폰채권에 몰린 고액자산가들… 40대 이하 비중 '쑥' 머니S

삼성증권, 1월~8월까지 저쿠폰채권 판매규모가 전년동기대비 5.3배 증가한 2조 6,000억원 집계… 자산가들 사이에서 세후 수익률 높일 수 있는 투자수단으로 입소문 났기 때문

30억원 이상 초고액자산가의 저쿠폰채 매수금액은 전년동기대비 6.4배 증가… 특히 표면금리 1%내외 국채에 수요 쏠려… 디지털채널 이용 증가 추세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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